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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 개요 

 

전시 제목 Pit-a-Pat 

참여 작가 김옥정, 박세빈, 서안나, 유수지, 이소윤, 이정윤, 이지우 

전시 기간 2024.5.24 - 7.21  월요일 휴관 

전시 장소 CARIN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65번길 154 

오픈 행사 2024.5.31(금) 오후1시-7시 FREE OPEN 

담당 연락 양유진 / 051 747 9305 / carinofficial@naver.com 

 

 

 2. 전시 서문  

CARIN 에서 선보이는 Pit-a-Pat(두근두근) 전은 COVID-19 로 제한적인 일상을 보냈던 우리에게 매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자 기획된 전시다. 풀과 꽃이 만발하고 녹음이 짙어지는 초여름날 만나는 풍광은 자연이 주는 

선물과도 같다. 이런 당연한 일상에 다시 가슴이 떨리고 세상과의 교감에 다양한 감정이 솟아오름을 느낀다. 

동식물의 경계를 넘어 생명과 관계에 대한 사유를 작업으로 표현하는 김옥정, 박세빈, 서안나, 유수지, 이소윤, 

이정윤, 이지우 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꾸렸다. 작가들이 그려내는 생명의 메시지 속에서 두근대는 나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김옥정 (b.1993) 

김옥정의 작업은 감정이나 기억의 잔상, 우연히 마주친 풍경 등 삶 전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작가의 작업은 추상적인 색채와 형태로 표현되지만, 그 속에는 응축된 감정의 덩어리, 직설적으로 말하기 힘든 

사건들의 은유적 표현들이 숨어 있다. 모호한 상태의 감정이나 기억과 같이 부옇고 아련한 곳에서 시작되지만, 

색을 입히고 여러 번 덧칠하며 점차 채워지는 화면을 바라보며 보다 입체적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작가의 작품에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이 전제되어 있다. 

 

 

 



 

 

박세빈 (b.) 

 

박세빈은 최근 ‘복합적 온도, ‘빛’ 등을 키워드로 동, 서양화 재료를 혼용해 상징적 풍경 소재의 작업을 하고 있다. 

직접 눈으로 담은 풍경과 은유적 빛을 하나로 구성해 고요와 희망을 좇는 현대인 내면의 서사를 표현한다. 장면

을 사실적으로 담기보다는 심리를 반영하는 주관적인 색채로 표현하며, 구술적 한계를 넘어 작품을 매개체로 관

람객과 정서적 온도로 소통되는 경험을 추구한다. 

 

 

 

서안나 (b.1987) 

 

서안나는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 산책길에서 만나는 길고양이들을 행복과 위로가 되어주는 동반자들이

라 여긴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주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장면의 물감을 얇게 여러 번 올리는 작가 특

유의 부드러운 화풍으로 따뜻하게 표현한다. 작가는 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에 한 부분을 차지하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과 그 일상의 평화로움을 나누고자 한다. 

 

유수지 (b.1995) 

유수지는 관찰자이자 모험가의 자세로 자연을 바라보고, 무의식 속에 잠재된 기억의 조각들을 쌓아가며 결국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이 연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이 

어려울 때는 꽃과 나무, 바다와 강, 해와 산, 덩굴과 흙, 새와 달과 같은 익숙한 자연을 떠올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작가의 작업은 사진처럼 자세히 묘사되기보다는 기억에 남아있는 주관적인 느낌을 기반으로 강조 또는 

생략되며, 대상의 크기나 색, 형태를 자유롭고 유연하게 채워낸다. 그 기저에는 순환하는 모든 재현의 과정들이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작가의 마음이 존재한다. 

 

이정윤 (b.1980) 

이정윤과 CARIN 은 2020 년, 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니지마 글라스 아트센터(Niijima Glass Art Center)와 

협업 전시를 앞두고 있었다. 모두가 기억하듯 2020 년은 COVID-19 로 왕래가 불가해지고 폐쇄되던 때로, 

일본에서 작가와 작품이 올 수 없게 되었다. 기존 기획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작가는 초록의 흔적을 담은 유리 

작업인 ‘사라지는 노래, 살아지는 노래’를 설치했다. 식물의 흔적만 남은 판유리와 덩그러니 놓인 의자가 마치 

연극의 한 장면 같았던 이 작업은 당시 우리들의 모습 그 자체였다. 이후 작가는 이 판유리를 주소재로 해 

구조물로 확장시켰다. 2024 년 CARIN 의 #3 전시 공간에는 살아있는 그린과 그린의 흔적이 공존하도록 



 

 

구성하였다. 실존하는 식물과 식물의 흔적들이 마주하는 공간은 죽음이라거나 존재의 소멸과 같은 단어보다는, 

시공간을 달리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소윤 (b.1988) 

이소윤의 추상적 화면 구성은 가족과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며 지내 온 ‘정원’에서 시작되었다. ‘정원’에 대한 

기억은 각자의 사정과 감정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었고, 이는 동일한 경험에 대한 상이한 

기억이라는 주제를 생성하며 비현실적인 초록과 유기적인 움직임, 독특한 깊이감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이번 

전시에 새롭게 선보이는 Feather 라는 작품은 야생화 군락을 사람이 교류하며 사는 모습을 반영한 것과 떼를 

지어 다녀도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는 철새들의 관계성을 다뤘던 기존의 작품세계를 더 폭 넓게 보여주고 있다. 

 

이지우 (b.1996) 

이지우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면을 깊게 관찰하고 표현한다. 기억 속으로 스며든 풍경을 캔버스에 담는 일은 

마치 하루를 적은 평범하고 솔직한 일기, 더불어 누군가에게 편지를 건네는 일과 같다. 작가는 유화, 아크릴, 

색연필 등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햇살과 녹음, 자연과 사람을 표현한다. 그중에서도 빛(Light)의 차이와 

사물의 선(Line), 그것을 채우는 결(Texture)을 중심으로 하여,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극대화한다. 

색연필이나 나이프로 긁어낸 캔버스를 바라보면, 작품의 ‘질서’와 ‘결’ 안에서 발견되는 평안하면서도 넘치는 힘을 

느낄 수 있다. 

  

 

 

 

 

 

 

 

 

 

 

 

 

 



 

 

3. 주요 작품 이미지 

 

 

 
 

김옥정 Okjung Kim 

 

쓰다듬는 나무  

2022 

Pigment on Korean Paper 

91 × 65 cm 

 

 



 

 

 
 

박세빈 Sebin Park 

 

A glimpse of the unknown stories 

2024 

린넨에 분채 

130 x 80 cm 

 

 

 

 



 

 

 
 

서안나 Anna Seo 

 

아침식사 

2024 

Acrylic on canvas 

35 x 27 cm 

 

 



 

 

 
 

유수지 Suzy Yoo 

 

별과 가족 

2024 

Oil on canvs 

53 x 46 cm 

 

 

 



 

 

 
 

이소윤 Soyoon Lee 

 

Feather 

2024 

Oil on canvas 

130 x 162 cm 

 

 

 

 

 

 

 

 



 

 

 

 

 

이정윤 Jungyoon Lee 

 

Green.zip 

2024 

Glass, plants fused, wood 

200 x 200 x 250 cm 

 

 

 

 

 

 

 

 

 

 

 



 

 

 
 

이지우 Jiwoo Lee 

 

저녁 못 

2023 

Oil on canvas 

91 x 73 cm 

 

 

 

 

 

 

 

 

 


